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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오닉5 국내외서흥행몰이
사전계약첫날2만3760대 기록

유럽선하루만에3000대 완판

현대자동차의첫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는사전계약첫날2만3760대판매를기록하며국내완성차신

기록을세웠다. <현대차제공>

아이오닉5 내부이미지.

현대자동차의첫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가흥

행몰이에나서고있다. 사전계약첫날 2만3760대

를기록하며국내출시된모든완성차모델의기록

을뛰어넘었고,유럽에서도하루만에 완판 기록

을세웠다.

아이오닉5가초반흥행에성공한데다, 추후기

아도첫전용전기차CV(프로젝트명)를공개할예

정이어서본격적인전기차시대가도래할것이라는

기대가나온다. 무엇보다미국의테슬라가독주해

온전기차시장의판도를바꿀수있을지역시주목

된다.

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

아이오닉5 은지난25일사전계약첫날계약대수

가 2만3760대를 기록했다. 이는 국내에서출시된

모든완성차모델의사전계약첫날기록을뛰어넘

는수준이다.

현대차모델중에서는 2019년 11월출시한 6세

대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(1만7294대)이 최다였

고, 현대차그룹을 통틀어서는 지난해 8월 출시한

기아의 4세대 카니발(2만3006대)이 가장 많았

다.

무엇보다아이오닉5의사전계약기록은첫전용

전기차가내연기관차의계약대수를넘어섰다는점

에서도의미가남다르다.사전계약이2만3000대를

뛰어넘으면서올해연간판매목표2만6500대판

매달성도어렵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.

아이오닉5의국내사전계약은롱레인지모델2

개 트림으로 진행된다.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전

가격은 개별소비세 3.5%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

트림5200만∼5250만원,프레스티지트림5700만

∼5750만원이다.

전기차에적용되고있는최대300만원의개별소

비세혜택과정부와지자체구매보조금을반영하면

익스클루시브 트림을 3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

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.

여기에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18분 이내

80%충전이가능하고, 5분만충전해도100㎞를달

릴수있다. 공간활용도와주행시안전편의성도

높다는점에서기능은물론,가격경쟁력도갖췄다

는평가다.

특히 아이오닉 5의 인기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

유럽에서도먹혔다. 현대차유럽법인등에따르면

지난 25일유럽에서 3000대한정으로아이오닉 5

의사전계약을받은결과해당물량의 3배가넘는

1만여명이몰리며하루만에 완판에성공했다.

유럽의 경우 계약금 1000유로(한화 약 136만

원)를받고사전계약을진행했다는점에서확실한

구매의지가있는사람들이계약을진행했다고볼

수있다.

아이오닉 5의흥행성공에따라추후공개할기

아의첫전용전기차모델인CV에대한관심역시

높아지고 있다. 현대차그룹이 아이오닉 5에 이어

오는 7월 국내와 유럽에서 판매가 시작될 기아의

CV를앞세워세계전기차시장을주도할수있을

지도기대를모은다.

한편현대차기아의유럽시장전기차판매비중

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에도 불구, 2019년

4.2%에서지난해11.7%로증가했으며,올해현대

차기아의유럽시장전기차판매는13만대를넘어

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.

/박기웅기자pboxer@kwangju.co.kr

메르세데스-벤츠의 프리미엄 세단 C클래스

의6세대완전변경모델 더뉴C클래스가공

개됐다.

메르세데스-벤츠는최근 더뉴메르세데스-

벤츠 C 클래스 메르세데스 미 미디어

(Mercedesmemedia) 사이트를통해세계

최초로공개했다.

C클래스는벤츠의인기세단라인업의하나

로, 2014년출시된5세대모델과에스테이트모

델은전세계에서250만대이상판매됐다.

완전변경된6세대더뉴C클래스는첨단기술

과디지털화를통해스포티함과안락함, 감성과

지능을효율적으로결합해모던럭셔리를새롭

게정의했다고벤츠관계자는 전했다. 특히 전

차종에전동화를적용한첫번째모델라인업으

로, 벤츠가추구하는전동화우선전략인 일렉

트릭퍼스트 (Electric First)를구현했다고덧

붙였다.

C 클래스는전장4751㎜, 전폭 1820㎜로이

전세대모델보다커졌으며,휠베이스는25㎜늘

어난2865㎜로한층여유로운실내공간을제공

한다.

또짧은프론트오버행(차량끝에서바퀴중심

까지의거리)과긴휠베이스(앞바퀴와뒷바퀴차

축간거리)의조합으로정지상태에서도차량이

움직이는듯한역동적인인상을준다.

실내는고급소재와첨단기술을적용해개인

맞춤형 컴포트 존을 구현했다. 2세대 MBUX

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중앙 디스플레

이아래에있는지문스캐너를통해빠르고편리

하게로그인할수있을뿐아니라 스마트홈 기

능을활용해차안에서도집안의각종전자기기

를제어할수있다.

또한전차종에는디젤과가솔린엔진에통합

스타터제너레이터(ISG)를결합해전동화기술

을적용했다. 전기 시스템을 통해 회생 제동과

부스팅기능을제공하는 ISG가디젤엔진에결

합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.

더뉴C클래스는4세대플러그인하이브리드

모델로도출시된다.25.4㎾h의배터리가탑재돼

1회완충시100㎞(WLTP기준)이상주행할수

있다.

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는더뉴C클래스를

올해말국내에출시할계획이다.

/박기웅기자pboxer@kwangju.co.kr

더안전해졌다

현대차 2021포터Ⅱ출시

현대자동차는안전과편의성을강화한소형

트럭 2021 포터Ⅱ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

다.

2021 포터II는 기존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

충돌방지 보조(FCA)와 차로 이탈 경고

(LDW) 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하는 등

안전사양을대폭확대했다고현대차는설명했

다.

이밖에프리미엄과모던트림에만적용되던

차동기어잠금장치를스마트트림에,최상위프

리미엄트림에만적용되던운전석통풍시트를

주력트림인모던트림에각각기본적용했다.

더블캡모델에서는프리미엄과모던트림에

만 기본 적용되던 2열 파워 윈도우가 스마트

트림까지확대돼편의성도높였다.

2021 포터II 가격은스타일1705만원, 스마

트 1775만원, 모던 1877만원, 프리미엄 1990

만원이다. /박기웅기자pboxer@

더조용해졌다

르노삼성차 뉴QM6 dCi

르노삼성차는뉴QM6dCi모델을출시했다

고 1일밝혔다. 뉴 QM6 dCi는 184마력의출

력으로, 1750∼3500rpm 구간에서최대토크

38.7㎏.m의힘을발휘한다.

1750의 낮은 rpm 구간부터최대토크가구

현되고, 구현되는 rpm 영역대가넓어뛰어난

응답성과가속성능을지속적으로느낄수있

다는게장점이라고르노삼성은설명했다.

운전자의주행의도와차량선회조건에따

라 모든 바퀴에 적절히 토크를 배분해 눈과

비, 험로등에서도최상의마찰력을유지한다

는것도특징이다.

소음과진동이발생하기쉬운펜더,대시등

에흡차음재를보강해디젤엔진특유의소음

도보완했다.

뉴QM6 dCi 가격은개별소비세3.5%적용

기준 RE 트림이 3466만원, 프리미에르 트림

은4055만원이다. /박기웅기자pboxer@

첨단기술무장

역동의C클래스

벤츠 6세대완전변경모델공개

스포티 안락 감성 지능결합

전차종전동화첫적용모델

1회완충시100㎞주행


